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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아침을 여는 시간.  

나는 대송고 1학년 2반의 반장,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우리 부모님보다 일찍 일찍 일어나, 매일매일 새벽을 맞이

한다. 그러고는 7시에 누구보다 먼저 학교에 도착해서, 우리 반의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시간표를 고치고, 오늘 일정을 적어두어 친구들을 맞

이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나도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는 듯 다른 사람들처럼 새벽에 일

어나는 것이 아닌,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친

구들이 믿고 뽑아준 1학년 2반의 반장, 그렇기에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반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이런 ‘새벽’은 나에게 친구들의 믿음이자 

나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는 시간이다.  

비록, 새벽이 아닌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

지만, 나는 1학년 2반의 반장! 그렇기에 아침 6시라는 시간이 ‘새벽’이라

는 이름이 아닌 다른 명칭이었어도, 나는 그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열 것

이다. 평소에는 내가 가장 먼저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열 준비를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요즘은 시험 기간이라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 그래서 아침을 열지는 못하지만 3시, 4시나 되어서야 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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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새벽을 열고 잠에 든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새벽을 여셨다. 그때마다 나는 회사에 출근을 

준비하시는 부모님의 새벽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다. 더 잘 수 있

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것에 대해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곤 했지만, 나 또

한 새벽을 열게 되어 우리 가족 모두가 새벽을 열었을 땐, 함께 모여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정겨운 풍경이 있어서 좋았다.  

한편, 이제는 앞서 말했듯 내가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새벽을 맞이

한다. 오히려 나와 부모님 모두 나이를 더 먹은 지금은 우리 부모님은 내

가 깨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제 우리 부모님도 회사일로 많이 피곤

해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모두가 함께 새벽을 열고 함

께 밥을 먹는 정겨운 풍경을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다. 그런 나에게 

‘새벽’은 정겨움의 시간이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새벽’이라서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새벽’이 마냥 아쉽고 싫은 것만은 아니다. 

지금의 ‘새벽’은 부모님에겐 조금이라도 더욱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기에 나는 지금 이러한 ‘새벽’도 좋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피곤하고 더 자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릴 적 정겨운 추억의 기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다. 

즉,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 ‘새벽’이

라는 시간은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단순히 이른 아침의 시간 개념이 아닌, 

매 순간 그 의미가 변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의 나 자신 또한 이 글을 쓰는 주제와 우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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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인지 긴장한 탓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맞이했다. 그런 나에

게 오늘 ‘새벽’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오늘 대회 준비를 위해 

일찍 일어난 ‘시간’이 아닌, 처음 참가해 보는 글짓기 대회에 대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의지가 담긴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했다. 

내 글이 수상작에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뽑히게 되어 사람들이 내 

글을 읽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간에 일어났나요?” 그리고 “그 

일어난 시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라고 질문하고 싶다. 시간은 

단순한 것으로 정의하기에는, 다 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일상

이 녹아있다.  

 

나는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또 다음 주도, 매일매일 시간의 의미에 대

해 생각해 볼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참 단순한 것에도 가치

를 부여하기 나름에 따라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처

럼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가 삶에 대한 작가

가 되어 그 의미를 찾아 나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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